광역밴쿠버와 프레이저밸리 부동산협회의 2008년 설문조사 결과
주택 매매자들을 대상으로 광역밴쿠버와 프레이저밸리 부동산협회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. 이번 설문조사는 2008년에 주택 매매를 한 소비자 1,100명을 대상으로 2009년 1월과 2월에 실시되었다. 2006년부터 시작된 이러한 설문조사는 정부, 금융기관을 비롯해서 부동산 관련업계와 관련종사자 및 소비자들에게 좋은 자료로서 활용되어 왔는데 이번에 발표된 내용들 중에서 흥미로운 내용들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.

1. 리얼터에게 주택 매매를 의뢰하는 경우

- 광역밴쿠버의 경우 집을 사는 사람들의 95%, 집을 파는 사람들의 97%가 리얼터에게 매매를 의뢰하였으며, 프레이저밸리 지역의 경우 집을 사는 사람들의 94%, 집을 파는 사람들의 92%가 리얼터에게 의뢰한 것으로 나타났다.
2. 소비자들이 처음으로 리얼터를 알게 되어서 매매를 의뢰하는 경우

- 광역밴쿠버의 경우 60%, 프레이저밸리 지역의 경우 56%가 소개로 리얼터를 정한다고 응답
- 광역밴쿠버의 경우 10%, 프레이저밸리 지역의 경우 12%가 과거에 의뢰했던 리얼터에게 다시 의뢰한다고 응답
- 광역밴쿠버 및 프레이저밸리 지역의 경우 모두 10%가 오픈하우스에서 리얼터를 만났다고 응답
- 광역밴쿠버의 경우 5%, 프레이저밸리 지역의 경우 6%가 인터넷으로 리얼터를 찾았다고 응답
- 광역밴쿠버의 경우 3%, 프레이저밸리 지역의 경우 6%가 신문과 같은 광고매체를 통해서 리얼터를 정했다고 응답
3. 리얼터를 정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점들

- 광역밴쿠버, 프레이저밸리 지역 모두 46%가 리얼터의 성실함, 정직함 그리고 도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
- 광역밴쿠버의 경우 33%, 프레이저밸리 지역의 경우 22%가 리얼터의 전문 지식이 중요하다고 응답
- 광역밴쿠버의 경우 20%, 프레이저밸리 지역의 경우 23%가 리얼터의 신속, 민감한 반응이 중요하다고 응답
4. 리얼터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도움
- 광역밴쿠버의 경우 23%, 프레이저밸리 지역의 경우 16%가 적합한 주택 및 주거지역을 정하는 것에 대한 도움이라고 응답
- 광역밴쿠버의 경우 28%, 프레이저밸리 지역의 경우 24%가 가격 흥정을 하는 것이라고 응답
- 광역밴쿠버의 경우 18%, 프레이저밸리 지역의 경우 24%가 오픈하우스에 함께 가는 것이라고 응답
- 광역밴쿠버의 경우 15%, 프레이저밸리 지역의 경우 14%가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 주는 것이라고 응답
- 광역밴쿠버의 경우 13%, 프레이저밸리 지역의 경우 10%가 재정 상태에 적합한 부동산을 선택해 주는 것이라고 응답
5. 주택 매매를 위해서 가장 유익한 정보 출처
- 광역밴쿠버의 경우 60%, 프레이저밸리 지역의 경우 55%가 인터넷이라고 응답

- 광역밴쿠버의 경우 28%, 프레이저밸리 지역의 경우 30%가 리얼터라고 응답

- 광역밴쿠버의 경우 3%, 프레이저밸리 지역의 경우 6%가 주간 부동산지(Real Estate Weekly)라고 응답

- 광역밴쿠버의 경우 3%, 프레이저밸리 지역의 경우 4%가 지역 신문이라고 응답

- 광역밴쿠버의 경우 4%, 프레이저밸리 지역의 경우 2%가 집 앞 사인이라고 응답

- 광역밴쿠버와 프레이저밸리 지역 모두 1%가 일간신문이라고 응답
6. 누가 주택을 구입하였는지?

- 광역밴쿠버의 경우 주택 구입자의 22% 프레이저밸리 지역의 경우 26%가 처음으로 집을 구입한 사람들인 것으로 나타남
7. 주택을 매매하는 이유

- 광역밴쿠버의 경우 집을 늘려간 경우가 41%, 반대로 줄여간 경우가 23%, 지역을 바꾼 경우가 11%, 집의 스타일을 바꾼 경우가 10%, 직장에 가까운 곳으로 이사한 경우가 10%, 친구가 사는 곳으로 이사한 경우가 4%인 것으로 밝혀짐
- 프레이저밸리 지역의 경우 집을 늘려간 경우가 36%, 반대로 줄여간 경우가 22%, 직장에 가까운 곳으로 이사한 경우가 14%, 지역을 바꾼 경우가 11%, 친구 및 가족들이 사는 곳으로 이사한 경우가 7%인 것으로 나타남
